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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예술행정을 담당할 대전문화재단이 오늘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관 주도의 문화예

술 행정에서 탈피,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예술행정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전

문가 그룹이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그래서다. 반면 내재돼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야하는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전지역 문화예술 정책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왔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다보니 지역문화예술계는 그들대로 

불만이 높았으며, 시민들 또한 생산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계

가 현재 갈등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관은 관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충이 컸을 것이다. 민간 

거버넌스 형태인 대전문화재단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문화재단 출범으로 기금조성과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기업들의 협조만 있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전지역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띤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다 하겠다. 기업들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금을 

낼 수 있기를 당부한다. 여기에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강화, 예술인 교육, 문화에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기금의 공정한 집행,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

업 등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시도하겠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런 게 아니다. 문화의 균형발전

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문화재단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지역문화인 

및 시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야심차게 출발한 문화재단이 암초에 부딪칠

지도 모른다.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단도 그동안 야기됐던 지역문

화예술계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야 한다.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전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진정한 문화기구로 우뚝 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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